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
하나님의 창조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선포하기를: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4장)

이 신앙고백은 보편적 기독교 전통에 따른 것으로 니케아신조(the Nicene Creed, 325)도

“전능하신 아버지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사오며”(We believe in one God, the Father, the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of all that is, seen and unseen) 라고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있다.

또한 니케아 신조 역시 초대교회의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 리용의 감독이었던 이레이우스(Irenaeus)는 170년 경에 정통 기독교 교리를 요약하면서 창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나는 이 서술을 가장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분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요, 그 분 위에 혹은 그 분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않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는 그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그 분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명령하셨으며, 유지하시는 분이시다.”(Against Heresies, Book 2:1:1)

(2) 만일 우리가 왜 기독교 전통은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인가를 묻는다면, 그 답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 분명히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창1;1; 시89:11-15; 사44:24-26; 요1:1-12; 고전8:5-6; 계4:11.

(3) 미국의 신학자 랭던 길케이(Langdon Gilkey)는 자신의 책 Maker of Heaven and Earth 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성경과 기독교 신학의 중심인가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창조론은 하나님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제공한다.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이며, 사랑의 구주이시며, 영원한 것에 대해 약속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복음의 중심 메시지이다. 그러나 바로 이 같은 확정적인 진술들의 중요성과 의미는 그 심판과, 그 사랑과 그 약속이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며, 본질적이며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 성경의 복음은 단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이 세상의 끝을 있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창조에 대한 생각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다.”(Maker of Heaven and Earth, New York, Anchoe Book, 1965, pp. 5-6.)

(4)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가?

* 창조하신 그 분은 누구신가?

*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 왜 창조하셨는가?

* 그 분의 창조 행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 창세기 1:1의 창조에 대한 설명을 문자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가?

칼빈이 지적한대로 “… 우리를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은 우리들의 눈 앞에 하늘과 땅의 장관을 펼쳐놓으셨으며, 그 창조된 것들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칼빈, 창세기, 1984, p. 59.) – 시19:1; 롬1:20; 행14:17. 

그러나 창조 질서에 의한 증거들은 불충분하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질서를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보완하셨다. 이 직접적인 가르침에 대해 칼빈은 증거하기를: “우리의 인도자이며 교사인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물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게 그 창조물을 관리하도록 하셨다고 증거한다. 성경은 마치 어두운 우리의 시력을 위한 안경과 같다. … 한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신다. 따라서 사도가 확실하게 주장하듯이 믿음을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이해할 수 없다.” (칼빈, 창세기, p. 59.)

칼빈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창조 속에 숨기신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그리고 밝히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증거하며,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6) 창조하신 그 분은 누구인가?

니케아 신조에 의하면, 창조는 우선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 신조는 또한 이어서 “그(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있게 되었으며”, 성령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고 선언함으로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들이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1) 성부께서 창조하심: 창1:1; 고전8:6; 히1:2; 계4:11.

2) 성자께서 창조하심: 요1:1-3; 고전8:6; 골1:16; 히1:2.

3) 성령께서 창조하심: 창1:2; 2:7; 시33:6; 104:30-31.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들이 공부한 것처럼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별되는(distinctive) 사역으로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 ‘적합한’(appropriate) 사역임을 기억합시다.

(7)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독교 전통은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로 답을 한다. 니케아 신조를 다시 인용하면, 기독교 신학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1)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지구와 나머지 우주의 물질을 만드셨다. (창1장)

2) “보이는 것과 보이지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만드셨다. (골1:16-17)

영적인 창조물들은 천사들과(시103:20; 히1:14) (천사들이 타락한) 사탄과 그에게 속한 영들(욥2:1; 계12:7-9) 이다. 

(8) 왜 창조하셨는가?

1) 계시록 4:11절의 장로들의 고백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답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칼빈의 가르침에 따라 말한다면 ‘창조의 목적은, 다시 말해 모든 것의 목적,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창조된 대상들의 목적을 묻는다면,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무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광’(doxa, gloria)의 의미를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선포하는 것’ 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며, 이런 맥락에서 창조는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한 중요한 행동인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후에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와 같은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행하셨는가를 질문한다면, 그 답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자신의 이 같은 목적을 이루셨다(요1:18; 1:14; 요일4:8-9)는 것이다. 이 같은 진리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골1:16; 히1:2)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도록 하신다’(엡1:10) 는 신약의 가르침으로 분명해 진다.

3) 그러므로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최후까지 ‘만유 안에 계심’(‘all in all’, 골3:11)으로 자신의 영광과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을 확실하게 하시며 지속되도록 하신 것이다.

(9)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답변에 의하면,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해야만 하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무’(ex-nihilo)에서 창조하셨다.

이 같은 생각은 고대의 ‘이원론’(dualism), 곧 신 혹은 신들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유일신론’(monothesism)을 변호하기 위해 초대 교회 때부터 발전되었다. 따라서 교부 터툴리안은 210년쯤 자신의 책 ‘이단에 대해’에서: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와 함께 존재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듯이 처음이셔야 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분 다음에 있었으며, 모든 것의 존재 이유가 그 분 때문이며, 그 분을 도운 다른 능력이나 물질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증거와 비교해 보면, 이 진술은 그 차체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창조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창1장, 시33:6-9; 시145:5; 요1:1-3) 모든 것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말씀을 수단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 그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어린 아기에 의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삼 일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사람(Man)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유지되어왔다. 그는 창조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의해 모든 만물이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이 창조의 의미가 유래하는 곳이며, 성경이 시작하는 곳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있으라(Let there be)’”. 이것이 성경의 첫 부분을 이루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들려지지 않는 말’ 이다. 지금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전능자의 이 ‘말 하심’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들어보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 말씀하심이 태초로부터의 하나님의 실재였으며, 이로 인해 모든 만물이 존재했고, 인간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있으라’(Let there be)’’.

이 진술의 의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중개자(mediator)가 되시며, 동시에창조주 이심을 증거한다. 또한 창조의 근거와 지향점(목적)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진술을 정리하면,

1) 창조는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창조는 겸손과 고난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의미한다.

3) 창조는 오직 기독교적 관점으로부터 바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10) 창세기 1:1의 창조에 대한 설명을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말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은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이 주제에서 핵심은 창세기의 6일 창조를 문자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며 어떻게 현대 과학과 조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재 창조론(the Reconstruction theory): 육일은 사단의 타락 후에 재 창조된 날들이다.

2) 조화론(the Concordist theory): 육일은 24 시간이기 보다는 창조의 시대들이다.

3) 문자적 접근(the Literal approach): 하루를 24시간으로 본다.

4) 상징적 접근(the Symbolic approach): 하루를 문자적이기 보다는 상징적으로 본다.

1), 2)는 구약 성경의 내용에 의해 인정되지않으며, 3)은 전통적인 견해로 성경의 증거에 가장 부합하는 견해이다.(출20:11; 마19:4; 벧후3:5)

위의 견해들에서 3)의 문자적인 해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창세기 1장의 ‘시간’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 신학자인 고든 스파이크만(Gordon Spykman)의 견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과 과학적 탐구를 위한 시간 구조는 창조된 후의 시간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증거하듯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과 함께 주어졌다.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처럼 시간 또한 창조되고 있는 있었으며, 그 시간의 창조와 함께 다른 피조물들이 그 시간의 흐름과 함께 창조되었다.”
결론으로, 창조론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창조론에 대한 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신뢰와 겸손을 요구한다. 
